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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developes a new style standardized fashion content model to utilize for the job competency standards process, reason out it into an analysis model to understand the convergence styling rules of fashion design, and then develop it into fashion content. The research and analysis examined Mitchell (1993)'s classification of emergent subshapes in design, the emergent profiles concept of Soufi & Edmonds, and the basic style of the application. The Standardized model “new style shapes” is divided into four main categories (A, B, C, and D), and the styles (Explicit Style), that are explicitly closed (A, B, C, and D). The features of the “new style shapes” the standardization model are as follows. First, the standardized definitions of different fashion styles are available. It will makes to solve the limitations of a formal model or indefinable model and analyze and extract most contemporary fashion designs. Second, it is used to determine the style of designers and actively reflect future developments in the trend. Third, it is possible to extend this to more creative and multidisciplinary design education in the analysis, design, and education of contemporary fashion styles by analyzing them with new fragmented style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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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연구목적
        21세기 현대패션의 스타일링은 다양한 디자인을 조합함으로써 의외적이고 새로운 형태미를 표현하며 이는 디자인의 창의성과 독창성, 조형성, 미의식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특히 패션디자인의 형태미는 시각적 인지요소들을 디자이너의 재해석 과정을 거쳐 표현되므로 스타일 유형을 판단하는 매커니즘의 일환으로서 직접 매개체가 된다. 

        시각적 인지는 모양, 형태, 색상, 윤곽선 등의 기본적인 분석을 수반하며 패션디자인에서 모양과 형태, 윤곽선은 실루엣의 시각적 인지로 형태미를 표현하고 디자인의 특성과 트렌드, 미적가치, 내재적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패션 스타일링의 형태미를 결정하는 시각적 요소는 실루엣이다. 실루엣은 유행(트렌드)의 흐름을 직접 반영하는 중요한 단서이며, 의복의 형태를 판단하는 첫 번째 시각적 자극요소이다. 또한 복식사적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반영하는 실루엣의 변화를 통해 이상적 신체상, 가치관을 읽거나 시즌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패션스타일링의 유형을 결정하는 준거척도이다. 

        디자이너가 초기에 디자인한 기본 형태는 명확하게 표상된 상태이며 기본형에 응용된 디테일을 부가하여 독창적이고 우수한 형태미를 표현하게 된다. 디자인의 기본 형태인 사각형, 삼각형, 원형에서 선과 면의 연장, 공유, 확장, 반복, 융합 등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새롭고 의외적인 형태가 탄생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형태미 분석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실루엣(아워 글래스, 벌크, 스트레이트)에 국한하여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21세기 현대 패션 컬렉션에서 발표되는 작품에 이 규칙을 적용시켜 보면 다소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융합적이고 비구조적인 글로벌 패션 트렌드로 인해 아이템의 탈경계, 비정형성을 표현하는 디자인들을 기존의 패션스타일링 규칙에 적용하는데 한계를 드러낸다. 

        이처럼 패션스타일링에서 시각적 인지요소인 실루엣의 형태미가 중요한 준거척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원화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기본 형태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1세기 융합디자인적 사고에 적합하고 트렌드를 반영하는 패션 스타일링의 규칙과 유형을 새로운 시각으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적합한 형태미 분석모형의 개발이 절실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패션 스타일의 미적 가치를 결정하는 New style shapes 특성에 대해 파악한다. 시각적으로 의외성의 형태미는 융합적 기본 형태에서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부가하여 디테일 등을 확장하므로 New style shapes의 구성과 변형, 특성에 대해 디자인 미학적 가치를 파악한다. 둘째, 형태미를 구성하는 시각적 인지요소를 분석하여 패션 컬렉션의 디자인 실루엣 형태 유형을 파악한다. 각 디자이너 및 시즌별 트렌드에 영향을 주는 형태미의 변화추이를 관찰 분석함으로써 융합형태에 따른 의외성 형태미를 재발견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 자료들을 재구조화 과정을 거쳐 유형을 파악한다. 셋째, 유형화된 디자인을 분석할 수 있는 New style shapes모형을 개발하여 스타일링의 형태미 분석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원재료에서 출발하여 New style shapes를 구성하는 요소와 분석과정의 프로세스를 확립함으로써 패션 스타일의 형태미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정립하고 코디네이트에 대한 창의적 분석의 지평을 확장 하고자 한다. 넷째, 교육 및 패션 산업 현장에서 실제 요구되는 패션스타일링 적용 모형으로 제안한다. 스타일링은 마케팅 및 교육 현장에서 선두 및 핵심 요건임에도 콘텐츠의 활용부재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직무능력 향상 및 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로 생산하여 확대 보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은 첫째, 패션 스타일을 결정하는 패션 아이템과 실루엣의 형태미에 대한 고찰과 시 지각 이론의 ‘형태’에 대한 고찰을 문헌연구를 통해 정의한다. 둘째, Mitchell(1993)의 Classification of Emergent subshapes in design 개념과 Soufi & Edmonds 의 Emergent shapes 개념을 종합 분석하여 패션스타일에 적용할 기본 형태와 응용형태를 수정, 분석틀을 개발한다. 셋째,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세계 4대 컬렉션별, 디자이너별 경향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세밀히 분석한다. 

        2) 연구방법은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양적연구(quantitative research)와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병행한다. 연구대상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www.style.com과 www.firstview.com.에서 2010 S/S- 2015년 F/W Haute Couture 4대 컬렉션사진을 자극물 자료이며, 최근 5년간 4대 컬렉션에 발표한 디자이너이면서 패션아이템과 실루엣상의 탈구조, 비구조 경향을 표현한 작품이며, 제외요건은 미니멀리즘 성향이 강하여 획일적인 실루엣을 주로 발표하는 디자이너로 하였다. 

        3) 실증적 자료 분석은 디자이너별 스타일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SPSS 21.0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디자이너별, 시즌별 트렌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X2, ANOVA, 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Development of research model Process
          
          

        

        
          
            
              	Process 
              	Detailed study contents
            

          
          
            	(Original shapes) 
            	Selected collection image
          

          
            	(Unconstructured components) 
            	Silhouette & Item analysis to find out
          

          
            	(Reconstruction) 
            	Framework styling analysis
          

          
            	(Emergent shapes) 
            	‘New style shapes’ style formalization
          

        

        

      

    

    

  
    
      Ⅱ. 이론적 배경
      
        1. 패션스타일과 시 지각 인지
        시 지각 인지에 따른 New style shapes는 패션 스타일링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며 스타일을 제시하고 나아가 개인의 정체성, 미의식, 사회적 상징, 개성 등을 표현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Kim, 2017)임에도 이에 대한 기초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패션코디네이션의 실루엣과 아이템의 기준을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규칙을 규명하여 융합 트렌드에 적합한 콘텐츠로 생산 되어야 할 필요성의 제기된다. 

        패션 스타일링의 선행연구는 셀러브리티의 패션 스타일(Kim & Kim, 2014; Ko & Kwak, 2011; Han & Jeong, 2011; Lee & Kim, 2011; Kim, 2012; Kim & Kwon, 2012), 미디어에 나타난 캐릭터의 색상, 소재,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Choi & Kim, 2014; Yeom & Kim, 2011; Han & Jeong, 2008; Choi & Han, 2011; Hong, 2013; Lee & Lee, 2014; Seo & Kim,2015, Kim & Kim:2015, Kim,2017), 복식사적 트렌드의 패션스타일을 분석한 연구(Bae & Lee, 2015; Kim & Kwak, 2010; Kim, 2012; Choi, 2014) 등으로 분류된다. 이 연구들은 해석학적 연구방법으로 시각적 조형요소에서 내적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며 기존의 코디네이션 분류 규칙에 근거하여 미적 의미를 도출하는 추론적인 연구방법이다. 즉, 색상, 소재, 디테일, 아이템을 조사하고 이들의 공통점을 도출하여 미적 특성을 분류하고 내재적 가치를 발견하는 추론적/해석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Soufi & Edmonds(1996)는 추론에 의한 해석적 방법은 일반적이며 제한적이고 예측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각적으로 실루엣 형태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도형인 삼각형, 사각형, 원형 등의 가장자리 라인을 형성하는 모양에 의해 판단한다. 패션아이템은 의복구성의 패턴상 원형보다는 기본사각형에서 응용된 아이템들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현대패션 아이템들은 응용된 사각형프레임에 다양한 디테일을 접목하여 독창적이고 구축적인 디자인을 창조한다. 

        시 지각 인지나 형태미에 대한 연구는 건축과 디자인, 광고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Gestalt 시 지각에 따른 표현을 살펴본 연구(Lee, 1997; Jo, 2006)와 기본도형의 형태변화에 따른 시 지각 특성을 다룬 연구(Song & Han, 2013)가 있으며, Gero 와 Yan은 도형의 재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재 표상을 이용하여 의외적 형태를 발견할 수 있는 컴퓨테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Jeong & Han, 2007). 이들은 기본도형의 형성방식에 따라 디자인에 대한 수용자의 호/불호, 쾌 불쾌의 판단근거가 되며 정적인 형태에서도 감성을 자극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인지력 측면에서 미적 체험에 대한 각성효과 즉, 몰입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임을 피력한다. 따라서 디자인의 시각적 인지형태는 시즌별 패션트렌드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각적 기준이 되는 동시에 디자인 상품을 선택하는 패션사용자에게 디자인의 선호도와 선택, 몰입도 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근거기준이 된다. 

      

      
        2. 의외성/새로운 형태미 선행연구
        패션 스타일링에서 시 지각 인지는 모양, 형태, 색채, 윤곽선(실루엣)등 시각적으로 지각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연속성을 벗어나면 인식체계의 불일치로 인해 시각적으로 자극 요소가 되며 몰입을 유도하는 의외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모양, 형태, 실루엣은 전체와 부분으로 인지되는데 게슈탈트 심리학자(Gottschtalt, 1938)들은 전체가 부분을 구성하며 부분이 곧 전체가 되는 연속성의 인지이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현대 패션스타일에서 시각적 연속성은 아이템이 다양하고 디자인이 정형성을 벗어나 있으므로 시각적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고 실루엣도 변칙적인 형태미를 표현하고 있다. 

        Mitchell(1993)은 기본 형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만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를 묘사하였으며, 이 ‘의외성/새로운 형태(Emergent shapes)’를 네 가지 범주로 확장하였다. 중요한 네 가지 형태는 1) 명시적이고 닫힌 형태 2) 명시적이고 열린 형태 3) 암시적이고 닫힌 형태 4) 암시적이고 열린 형태로 정의된다. Liu(1995)는 이를 적용하여 디자인에서 ‘Emergent subshapes’를 인지하는 경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무경험 있는 디자이너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새로운 형태를 더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람들은 명시적, 닫힌, 명명될 수 있는 형태를 먼저 인지한다고 하였다. 이는 패션 스타일링 분석 시 형태미에 해당하는 실루엣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에 적용할 수 있다. 

        Soufi & Edmonds(1996)은 ‘의외성 형태’에 대한 접근방법을 디자인 관점에서 두 가지 과정으로 함축한다. 추론이나 해석에 의해 기본 형태에 접근하는 방법(해석과정, The interpretive process)과 기존의 패턴을 응용하여 다양한 새로운 구조로 만드는 방법(변형과정, The transformation process)이다. 해석과정은 주어진 초기형태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가 생성될 가능성이 제한되므로 예측 가능한 형태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변형과정은 형태 생성에 제한이 없으므로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추론이나 해석에 의한 디자인 과정은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방법으로 인간이 지각하는 방법을 분석하고 정의하기 위해 주어진 패턴과 본질적인 묘사 등의 제한적인 가능성만을 요구한다. 반면, 기존의 패턴을 응용하는 방법은 변형된 과정과 연계하여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는 것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창의적 발상을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Choi & Jeon(2005)는 Mitchell의 정의에 따라 Liu(1995)가 나눈 카테고리에 기초하여 수정된 의외성 형태를 재 정의하였다. 1) 명확한 폐곡선(Explicit closed) 2) 암시적 폐곡선(Implicit closed) 3) 돌연변이적 폐곡선(Mutational closed)이며, 이 분류는 폐곡선에 한정된 것인 반면 다양한 스타일의 패션디자인은 직선과 곡선의 변형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네 가지의 의외성 형태를 패션스타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카테고리를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과 같이 아이템이나 실루엣의 형태를 분류하는 기준은 21세기 현대 패션스타일의 다양하고 모호한 디자인 실루엣을 정의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20세기까지의 서양복식이 나타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학습된다. 따라서 패션 컬렉션 및 미디어에 나타난 현대패션 스타일링을 새로운 시각으로 인지 학습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를 위해 패션스타일링의 분석모형 개발이 매우 절실하다. 또한 패션 스타일링의 시각적 요소인 형태미를 트렌드에 적합하도록 의외성 형태에 대해 규명할 분석모형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본 연구의 도전성과 차별화된 창의성, 연구목적의 타당성, 학문적 기여도가 있다고 사료된다. 

      

      
        3. 의외성/새로운 형태미의 개념
        Mitchell(1993)은 Emergent shape에 대해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초기형태에서 암시적(내재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이며 명시적으로 투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Mitchell(1993)의 연구에 의하면 암시적 속성은 경험(경력)있는 디자이너의 경우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과 선분을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기본 사각형의 꼭지점에서 암시적으로 연장된 선분이 새롭게 발견된 선분이며(Emergent shape), 기본 사각형의 점은 명확한 점의 형태로 구성된다<Fig. 1>.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하면 디자인 상 기본 사각형에 원을 추가하여 명시적 점, 선과 암시적 점, 선으로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현대패션 실루엣에 적용할 수 있다. 

        Liu(1995)는 <Fig. 1>에서 제시한 암시적 속성까지 고려하여 Emergent shape을 4가지 초기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Table 2>. 

        
          <Table 2> 
				
          

          
            Emergent shape type
          
          

        

        
          
            
              	Emergent shape
              	Type
              	Characteristics
            

          
          
            	A. Explicit closed subshapes
            	The intersection area of two rectangle objects
            	
              
            
            	Closed form, except for intersecting or intersecting regions of rectangular objects, closed and restricted form
          

          
            	Explicitly closed form of upper rectangle
            	
              
            
          

          
            	Explicitly closed form of bottom rectangle
            	
              
            
          

          
            	B. Explicit unclosed subshapes
            	W shape, which is a line segment at the intersection of two rectangular objects
            	
              
            
            	The shape that encloses the edge of a rectangular object, the extensibility according to the directionality of a line segment
          

          
            	Each square corner is open
            	
              
            
          

          
            	Explicitly open vertical lines
            	
              
            
          

          
            	C. Implicit closed subshapes
            	An implicitly extended rectangle from the upper rectangle
            	
              
            
            	The hidden part of the rectangle object in a closed form that covers the entirety is also recognized as a form.
          

          
            	Large rectangle enclosing two rectangle objects
            	
              
            
          

          
            	A large triangle implicitly extending the lower square corner
            	
              
            
          

          
            	D. Implicit unclosed subshapes
            	The upper right corner of the upper rectangle
            	
              
            
            	Directionality of oblique and straight line in open form, possibility of development in direction of sustainability
          

          
            	Shaded lines implicitly connecting the vertices of two rectangles
            	
              
            
          

          
            	A combination of a line segment crossing the upper rectangle and a line segment crossing the lower rectangle
            	
              
            
          

        

        

        1) 명확한 닫힌 형태; 두 개의 사각형 오브젝트에서 교차영역인 작은 사각형부분/ 각 사각형의 교차영역을 제외한 닫힌 부분

        2) 명확한 열린 형태; 두 개의 사각형 오브젝트가 교차되는 지점의 선분인 W형태/ 각 사각형 오브젝트의 가장자리 선분인 L형/ 두 개의 사각형 오브젝트가 교차되는 수직 선분

        3) 암시적 닫힌 형태; 두 개의 사각형 오브젝트를 포괄하는 사각형의 작은 사각형/ 두 개의 사각형 오브젝트를 포괄하는 큰 사각형/ 두 개의 사각형 오브젝트를 포괄하는 사각형의 대각선을 연결한 큰 삼각형

        4) 암시적 열린 형태; 위쪽 사각형의 오른쪽 모서리인 큰 ㄱ자와 작은ㄱ자/ 두 개의 사각형 오브젝트의 꼭지점을 사선방향으로 연결한 선/위쪽 사각형을 좌 >우 가로지르는 선분과 아래

      

    

    

  
    
      Ⅲ. 패션 뉴 스타일 쉐입(Fashion New style shapes) 모형 개발
      
        1. 패션스타일 새로운 형태미 모형(뉴스타일 쉐입, New style shapes) 개발 프로세스
        본 장에서는 Mitchell(1993)의 Classification of Emergent subshapes in design 개념과 Soufi & Edmonds(1996) 의 Emergent shapes, Liu(1995)의 Emergent subshape 개념을 종합 분석하여 패션 스타일 표준화를 위한 실루엣 모형을 개발하였다. 사이즈코리아 인체 측정기준점의 항목에 준하는 새로운 형태미 모형을 ‘뉴 스타일 쉐입(New style shapes)’으로 명명하고, 현대 패션 스타일에 적합하도록 형태(subshapes)를 수정하였으며,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각각의 스타일에 세 가지의 실루엣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총 12종류 모형을 개발하였다. 2010년 S/S–2015 F/W까지 발표 작품을 12종류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1) 연구모형의 기본 사각형<Table 3>; 명확한 사각형인 기본 스타일 프레임은 몸통부위와 다리 부위에 해당되며, 암시적 선분과 점은 팔 다리 부위 등으로 확장된 형태이다. 인체 측정 표준화 용어(사이즈 코리아, 2017)에서 인체 측정적 선 자세(Anthropometric Standing)의 아바타에 설정된 두 개의 사각형이 기본 프레임이다. 패션 스타일 프레임에 제시된 두 개의 기본 사각형은 몸통 부위에 해당되는 상의와 몸통 및 다리부위를 포괄하는 하의로 구분한다. 상의 사각형 꼭지점은 측정 기준점인 몸통 어깨가쪽점(Lateral Shoulder–right and left)과 배꼽수준 허리 옆점(Lateral Waist<omphalion> right and left)의 네 개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이다. 하의 사각형은 몸통 부위인 허리옆 점(Lateral Waist<natural indentation>-right and left)과 다리부위인 발가쪽점(Metatarsophalangeal Ⅴ-right and left)로 설정하였다. 

        
          <Table 3> 
				
          

          
            Fashion New style shapes frame
          
          

        

        
          
            
              	Emergent shape
              	Fashion new style shapes frame
            

          
          
            	

<Fig.1>
Implicit properties(Researcher)
            	
              
            
            	Basic Frame
            	Standardization point
          

          
            	Top
            	Lateral Shoulder>right and left
            	Lateral Waist<omphalion>right and left)
          

          
            	Bottom
            	Lateral Waist<natural indentation>right and left)
            	Metatarsophalan geal Ⅴ-right and left
          

        

        

        기본 스타일 프레임 영역에서 상의는 몸통부위, 하의는 몸통 부위 일부 및 다리부위에 한정한다. 점선모양의 암시적 사각형 프레임은 기본사각형이 확장되거나 변형된 선분이나 점이며, 팔과 다리 부위는 암시적 속성이 적용되어 디자인선이 확장되거나 기울어지는 형태를 나타낸다. New style shapes의 세부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다. 

        
          <Table 4> 
				
          

          
            New style shapes type
          
          

        

        
          
            
              	Emergent shape
              	Modified silhouette type
              	Silhouette type application example
              	Characteristics
            

          
          
            	A. Explicit closed subshapes
            	

A1
            	

Jean paul gautier 2012S/S
            	

Ulyana sergeenko 2014F/W
            	

Jean paul gautier 2015S/S
            	-  Form with a design point on the waist and abdomen
          

          
            	

A2
            	

Bouchra jarrar 2015 S/S
            	

Aterier Versace 2013F/W
            	

Bouche Jarrar 2015 F/W
            	-  Design points concentrated on shoulders and upper sleeves
- Oval Silhouette
- Jacket, shawl, Muffler
          

          
            	

A3
            	

Maison margiela 201F/W
            	

Aterier versace 2013F/W
            	

Giorgio armani 2011 F/W
            	-  Design points concentrated on the bottom
- Top; visible or exposed
- Extension of detail below waistline
          

          
            	B. Explicit unclosed subshapes
            	

B1
            	

Ulyana sergeenko 2015S/S
            	

Jean paul gautier 2014S/S
            	

Jean paul gautier 2014S/S
            	-  The shoulder line and the sleeves are irregular
- The shape of frills and ruffles flowing down between the shoulders and the sleeves.
          

          
            	

B2
            	

Dior 2013S/S
            	

Chanel 2011S/S
            	

Chanel 2011 F/W
            	-  Rectangular silhouette with shoulder and waist hip style perforated
- Straight/ straight shaped silhouette
- Sheath Silhouette, Tubular Silhouette
          

          
            	

B3
            	

Armani privé 2011S/S
            	

Aterier Versace 2012S/S
            	

Armani privé 2011S/S
            	-  Tight rectangular shape and long body design
- Rectangular silhouette.
- Sheath Tubular Style
- Vertical design line emphasized form
          

          
            	C. Implicit closed subshapes
            	

C1
            	

Alexander vauthier 2014F/W
            	

Dior 2011S/S
            	

Maison margiela 2011F/W
            	-  The shoulder line is excessively extended, emphasizing the top and focused design
- Power shoulder/Off-shoulder silhouette
- Puff sleeve type
          

          
            	

C2
            	

Dior 2013F/W
            	

Schiaparell i 2014S/S
            	

Giambattista balli 2013F/W
            	-  Full style of body covering
- Oval Silhouette, Cocoon Silhouette
- Oversized shoulder and waist hip skirt hemline, etc. are exaggerated and extended form
          

          
            	

C3
            	

Alexis marbille201 5S/S
            	

Dior 2012 S/S
            	

Dior 2011S/S
            	-  Fit & Flare Silhouette
- Skirt hemline extended form
- High-waist, skirt hemline with expanded crinoline style
          

          
            	D. Implicit unclosed subshapes
            	

D1
            	

Valentino 2013F/W
            	

Maison margiela 2013F/W
            	

Alexis mabille2014 S/S
            	-  The top; an open square with poncho or cloak type
- Bottom; tight rectangular silhouette, cis-shaped
- The top; expanded and the bottom is tight.
          

          
            	

D2
            	

Giambattis ta valli 2014F/W
            	

Maison margiela20 14F/W
            	

Valentino 2014F/W
            	-  The top is composed of irregular shape.
- Oblique sleeves and off shoulder design
- The orientation of the top or bottom of the oblique line
          

          
            	

D3
            	

Aterier versace 2013 F/W
            	

Dior 2013F/W
            	

Alexander vauthier 2014F/W
            	-  Design line crossing the body diagonally
- The shape of the oblique line extending or extending
          

        

        
          
            (Vogue,2010-2015. 저자 재구성)
          

        

        

        
          A. 명확히 닫힌 스타일(Explicit closed subshapes)
        

        기본 사각형에 디자인 포인트가 집중되어 디자인 선이 확장되지 않고 명확하게 닫힌 형태로 폐쇄적인 스타일이 대표적이다. A1은 디자인 포인트가 허리부위에 집중된 형태이다. 수영복, 란제리, 토플리스 보디스, 코르셋 류가 해당된다. A2는 디자인 포인트가 목 부위 가슴, 어깨부위에 집중된 형으로 어깨가 타이트한 재킷과 목 부위에 머플러나 숄 등이 해당된다. A3는 하의에 디자인 포인트가 집중된 형태이며 상의는 시스루, 토플리스 형 원피스 류, 벨트달린 팬츠, 또는 하의만 착용한 형태이다. 

        
          B. 명확히 열린 스타일(Explicit unclosed subshapes)
        

        기본 사각형의 암시적 선분이나 점선이 확장 또는 연장된 형태로, 소매나 스커트가 부착되어 기본형이 확장 변형된 스타일이다. B1은 소매에 암시적 선분이 확장된 디자인으로 어깨부위가 부정형이거나 유동적인 선으로 나타난다. B2는 상의에 소매가 연장되고 스커트도 길이가 연장된 스타일이다. B3는 수직선의 암시적 선분 연장으로 기본사각형의 몸통부위에 밀착되는 실루엣의 드레스 류, 원피스 류가 대표적이다. 

        
          C. 암시적 닫힌 스타일(Implicit closed subshapes)
        

        기본 사각형에서 상의부위의 암시적 선분이나 점이 확장된 형태이면서 폐쇄적이며 비교적 규칙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스타일이 대표적이다. C1은 어깨부위의 확장형으로 역삼각형의 실루엣 형태이다. 퍼프 슬리브,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나 볼륨감이 큰 숄더, 박스형 재킷류 등 기준 인체치수보다 과장된 상의류가 포함된다. C2는 상의와 하의 부위 모두 확장된 직사각형의 스타일이며 전체적으로 인체를 덮는 박시한 스타일이다. 오벌 실루엣, 코쿤 실루엣, 오버사이즈 코트, 원피스류, 파워 숄더 원피스 등 상의와 스커트 헴 라인이 과장되고 확장된 직선형이다. C3는 피트 앤 플레어 스타일이 대표적이다. 상의는 비교적 타이트하거나 좁은 실루엣이면서 하의 헴 라인은 넓게 퍼지는 형태로 H라인 실루엣으로 나타난다. 

        
          D. 암시적 열린 스타일(Implicit unclosed subshapes)
        

        기본 사각형의 외곽선에서 암시적으로 자유롭게 열린 형태의 선분으로 형성된 스타일이다. D1은 상의시각형의 ㄱ자 형의 모서리 선분이 확장된 스타일이며, 하의는 허리부위 또는 엉덩이 부위의 가로선분과 하의 수직선이 ㄱ자 형으로 열린 형태이다. 비정형의 상의류 헴라인이 프릴 러플, 주름 등으로 외곽선이 하의부위까지 확장된 스타일이며 판초, 망토, 케이프 등이 대표적이다. D2는 사선방향의 암시적 선분이 확장된 형태이다. 사선방향의 오블리크 네크라인이 연장되어 한쪽 소매를 덮고 상의와 스커트 헴라인이 사선 방향으로 연장되는 스타일이다. D3는 인체 중심선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디자인선이 있는 스타일로 하의 절개선이 오픈되어 사선으로 열린 스타일이다. 

      

    

    

  
    
      Ⅳ. 시즌별 디자이너별 실루엣 및 뉴스타일 쉐입 유형 분석
      기존의 스타일 실루엣 유형(세 가지 범주)과 연구 결과인 의외성/새로운 형태미를 적용한 스타일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실루엣 유형’ 과 ‘New style shapes’로 용어를 정의하였다. 

      
        1. 실루엣 유형 분석
        각 디자이너의 디자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오뜨 꾸뛰르 디자이너가 발표한 대표적인 실루엣 유형분석을 실시하였다<Fig. 2>. 시즌별 발표된 아워 글래스, 스트레이트, 벌크형의 실루엣분포를 통해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특성에 따른 선호 실루엣을 파악할 수 있다. <Fig. 3>의 시즌별 실루엣 유형 분포에서 주로 아워 글래스 실루엣이 많이 나타났으며, 스트레이트 실루엣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고 벌크 실루엣은 일부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Fig. 2> 
				
          

          
            Presented season by designer
          
          

          

        

        
          
          

          <Fig. 3> 
				
          

          
            Silhouette type distribution
          
          

          

        

        <Table 5>는 각 시즌별 디자이너별 실루엣 유형분포를 분석한 것이며, 시즌별 발표 디자인에 대한 주요 실루엣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아워글래스형은 Alexis mabille, Alexandre vauthier, Dior, Elie saab, Giambatista balli, Ulyana seerkinko, Jean paul gautier 등 페미닌 스타일 경향의 디자이너 작품에서 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 실루엣은 아워글래스 실루엣보다 적은 수이나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Dior, Valentino, Chanel 디자이너 작품에서 주로 나타났다. 벌크 실루엣은 Giorgio armani, Maison margiella 등 아방가르드 스타일이나 미니멀 경향의 일부 디자이너 작품에서 나타났다. 

        
          <Table 5> 
				
          

          
            Silhouette Analyze by designer type (2010-2015 H.C)
          
          

        

        
          
            	
              
            
            	
              
            
            	
              
            
          

          
            	Straight S.; 2011 S/S 
Hourglass S.; 2013 S/S
            	Hourglass S.; 2010 S/S, 2012 F/W, 2014 S/S
Straight S.; evenly distribute
            	Straight S.; 2013 F/W, 2015 S/S
Hourglass S.; 2013 F/W, 2014 S/S, F/W, 2015 S/S
          

          
            	
              
            
            	
              
            
            	
              
            
          

          
            	Hourglass S. 2011 F/W, 2013 F/W, 2014 F/W,2015 S/S
            	Straight S.;2010 S/S, 2013 F/W, 2014 F/W, 2015 S/S
            	Hourglass S.; 2010 S/S, 2012 S/S, F/W, 2012 S/S, 2014 S/S
Straight S.; 2013 F/W, 201 F/W, 2015 S/S
          

          
            	
              
            
            	
              
            
            	
              
            
          

          
            	Hourglass S.2010 S/S/, 2013 F/W, 2014 F/W, 2015 S/S
            	Hourglass S.;2013 S/S/, F/W, 2014 S/S, F/W, 2015 S/S
Straight S.; 2013 F/W, 2014 S/S, 201 S/S
            	Hourglass S.; 2011 F/W, 2012 S/S, F/W 
Bulk S.; 2011 F/W, 2012 F/W
          

          
            	
              
            
            	
              
            
            	
              
            
          

          
            	Straight S.; 2010 S/S
Bulk S.; 2010 S/S
            	Hourglass S.; 2014 F/W
            	Hourglass S.; 2011 F/W , 2012 S/S, F/W
Bulk S.; 2011 F/W, 2012 F/W
          

          
            	
              
            
            	
              
            
            	
              
            
          

          
            	Hourglass S. 2010 F/W, 2013 F/W, 2014 S/S, F/W
            	Hourglass S. 2013 S/S, 2014F/W.
Straight S. 2011 S/S, 2012 S/S,2013 F/W, 2014 S/S, 2015 S/S
            	Hourglass S.; 2013 F/W, 2014 F/W, 2015 S/S
          

          
            	
              
            
            	
              
            
            	
          

          
            	Hourglass S.; 2012 S/S, 2011 S/S
Straight S.; 2012F/W, 2010F/W
            	Bulk s.; 2013 F/W, 2014F/W, 2015 F/W
          

        

        

        
          1) 실루엣 유형의 특성 및 대응표본 T-test 분석
          대응표본 T검정은 동일한 연구대상을 반복 측정을 통해 얻은 평균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한 분석법이다(Kim, 2013). 적은 수의 연구대상을 수행할 수 있고 개인차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므로 오뜨 꾸뛰르 디자이너들의 작품 경향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대응표본 검정은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확률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air 1은 Hourglass-Straight, Pair 2는 Hourglass-Bulk, Pair 3은 Straight-Bulk로 설정하여 각 디자이너별 실루엣간의 상관성과 발표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Hourglass, Straight, Bulk 실루엣에 대해 디자이너 모집단의 평균 차가 유의미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대응표본 t-test실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Table 6> 
				
            

            
              Paired-samples t-test analyze results in 2010-2015 Haute couture
            
            

          

          
            
              
                	Paired-samples t-test
              

            
            
              	Dior
              	Paired Differences
              	t
              	df
              	Sig. (2-tailed)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Pair 1
              	Hourglass - Stright
              	16.333
              	17.923
              	5.974
              	2.734
              	8
              	.026
            

            
              	Pair 2
              	Hourglass - Bulk
              	24.500
              	13.016
              	4.602
              	5.324
              	7
              	.001
            

            
              	Pair 3
              	Stright - Bulk
              	10.875
              	16.409
              	5.802
              	1.874
              	7
              	.103
            

            
              	Alexis marbile
              	Paired Differences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t
              	df
              	Sig. (2-tailed)
            

            
              	Pair 1
              	Hourglass - Stright
              	20114.571
              	18.008
              	6.806
              	2955.261
              	6
              	.000
            

            
              	Pair 2
              	Hourglass - Bulk
              	20123.000
              	13.089
              	4.947
              	4067.437
              	6
              	.000
            

            
              	Pair 3
              	Stright - Bulk
              	8.429
              	10.048
              	3.798
              	2.219
              	6
              	.068
            

            
              	Valentino
              	Paired Differences
              	t
              	df
              	Sig. (2-tailed)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Pair 1
              	Hourglass - Stright
              	2.222
              	17.145
              	5.715
              	.389
              	8
              	.708
            

            
              	Pair 2
              	Hourglass - Bulk
              	17.667
              	13.620
              	4.540
              	3.891
              	8
              	.005
            

            
              	Pair 3
              	Stright - Bulk
              	15.444
              	8.762
              	2.921
              	5.288
              	8
              	.001
            

            
              	Jean paul gautier
              	Paired Differences
              	t
              	df
              	Sig. (2-tailed)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Pair 1
              	Hourglass - Stright
              	13.200
              	16.552
              	5.234
              	2.522
              	9
              	.033
            

            
              	Pair 2
              	Hourglass - Bulk
              	25.200
              	12.787
              	4.044
              	6.232
              	9
              	.000
            

            
              	Pair 3
              	Stright - Bulk
              	12.000
              	10.000
              	3.162
              	3.795
              	9
              	.004
            

            
              	Maison margiela
              	Paired Differences
              	t
              	df
              	Sig. (2-tailed)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Pair 1
              	Hourglass - Stright
              	- 7.857
              	2.795
              	1.056
              	- 7.439
              	6
              	.000
            

            
              	Pair 2
              	Hourglass - Bulk
              	2.000
              	4.619
              	1.746
              	1.146
              	6
              	.296
            

            
              	Pair 3
              	Stright - Bulk
              	9.857
              	4.880
              	1.844
              	5.345
              	6
              	.002
            

            
              	Armani privé
              	Paired Differences
              	t
              	df
              	Sig. (2-tailed)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Pair 1
              	Hourglass - Stright
              	- 1.571
              	12.340
              	4.664
              	- .337
              	6
              	.748
            

            
              	Pair 2
              	Hourglass - Bulk
              	16.429
              	11.731
              	4.434
              	3.705
              	6
              	.010
            

            
              	Pair 3
              	Stright - Bulk
              	18.000
              	13.577
              	5.132
              	3.508
              	6
              	.013
            

            
              	Valentino
              	Paired Differences
              	t
              	df
              	Sig. (2-tailed)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Pair 1
              	Hourglass - Stright
              	2.222
              	17.145
              	5.715
              	.389
              	8
              	.708
            

            
              	Pair 2
              	Hourglass - Bulk
              	17.667
              	13.620
              	4.540
              	3.891
              	8
              	.005
            

            
              	Pair 3
              	Stright - Bulk
              	15.444
              	8.762
              	2.921
              	5.288
              	8
              	.001
            

            
              	Chanel
              	Paired Differences
              	t
              	df
              	Sig. (2-tailed)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Pair 1
              	Hourglass - Stright
              	- 5.636
              	23.577
              	7.109
              	- .793
              	10
              	.446
            

            
              	Pair 2
              	Hourglass - Bulk
              	24.727
              	14.374
              	4.334
              	5.705
              	10
              	.000
            

            
              	Pair 3
              	Stright - Bulk
              	30.364
              	11.801
              	3.558
              	8.534
              	10
              	.000
            

          

          

          Alexis marbile; Hourglass S.의 T 값은 2955.261, Straight S.의 T값은 4067.437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두 실루엣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확률이 .000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alentino; Hourglass–Bulk과 Straight–Bulk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값은 각각 3.891과 5.288이고, 95%수준에서 Straight–Bulk의 실루엣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렌티노의 실루엣 기존 유형이 직선적인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Dior; Hourglass–Straight, Hourglass–Bulk 실루엣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값은 각각 2.734와 5.324이고 유의확률 .026와 .001이므로 95% 신뢰수준에서 두 실루엣간의 대응표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Straight–Bulk 간의 유의미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ean paul gautier; Hourglass–Bulk 간 대응표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 값은 6.232이고 유의확률 95% 수준에서 .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Maison margiela; Hourglass–Straight과 Straight–Bulk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 값은 각각 –7.439와 5.345이고, 유의확률은 .000과 .002로 p<.005에서 Straight–Bulk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aison margiela 디자인 특성이 직선적이고 아웃 핏 경향이 더 강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Armani privé; Hourglass–Bulk과 Straight–Bulk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 값은 각각 3.705와 3.508이고, 유의확률은 .000과 .002로 95% 수준에서 Hourglass–Bulk 실루엣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anel; Hourglass–Bulk와 Straight Bulk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 값은 각각 5.705와 8.534이고, 유의확률은 .000과 .002 로 95% 수준에서 Straight–Bulk실루엣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실루엣 유형과 New style shapes 유형의 비교분석
          <Table 7>은 각 시즌별 디자이너들이 발표한  작품을 실루엣 유형과 New style shapes 유형의 분포를 나타난 표이다. New style shapes으로 세분화된 분포현황을 통해 디자이너들이 주로 적용한 스타일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비교적 많은 Chanel, Valentine, Alexandre vauthier, Armani privé, Elie saab, Maison margiela는 New style shapes에서 B2, C2, C3 등에 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아워 글래스 실루엣을 발표한 디자이너는 Dior, Jean paul gautier이며 B2, C3의 드레스 류에 주로 표현되는 New style shapes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실루엣 유형과 New style shapes는 기존의 비교적 획일적인 패션 스타일을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방법으로 분석하고 디자인에 응용하는 모형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Designer’s collection analysis with ‘New style shapes’ and ‘silhouette type’
            
            

          

          
            
              	
                
              
              	
                
              
            

            
              	
                
              
              	
                
              
            

            
              	
                
              
              	
                
              
            

            
              	
                
              
              	
                
              
            

            
              	
                
              
              	
                
              
            

            
              	
                
              
              	
                
              
            

            
              	
                
              
              	
                
              
            

            
              	
                
              
              	
                
              
            

            
              	
                
              
              	
                
              
            

          

          

        

      

      
        2. New style shapes 유형 분석
        
          1) New style shapes 유형의 대응표본 t-test 분석결과
          New style shapes의 평균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대응표본 t-test 검정결과 95% 신뢰수준(p<.05의 수준에서 Armani privé, Jean paul gautier, Chanel, Dior의 디자이너들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Table 8>. 

          
            <Table 8> 
				
            

            
              New style shapes Paired-samples t-test results
            
            

          

          
            
              
                	Designer
                	New style shapes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Sig. (2-tailed)
              

            
            
              	Armani privé
              	A1 - A3
              	21.375
              	7.652
              	7.901
              	.000
            

            
              	A2 - A3
              	16.250
              	13.156
              	3.494
              	.010
            

            
              	B2 - B3
              	11.143
              	7.925
              	3.720
              	.010
            

            
              	Jean paul gautier
              	C2 - C3
              	- 9.778
              	10.849
              	- 2.704
              	.027
            

            
              	Chanel
              	B1 - B2
              	- 16.250
              	9.743
              	7
              	.045
            

            
              	B2 - B3
              	13.625
              	11.550
              	3.336
              	.012
            

            
              	Dior
              	C1 - C3
              	- 17.000
              	3.606
              	2
              	.015
            

            
              	C2 - C3
              	- 15.600
              	6.947
              	9
              	.000
            

          

          

          Armani privé는 명시적 닫힌 형태(A1-A2, A1-A3)와 명시적 닫힌 형태(B2-B2)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아르마니의 주 스타일이 직선적인 실루엣과 연관성이 큼을 의미한다. Jean paul gautier는 암시적 닫힌 형태(C2-C3)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암시적 닫힌 형태는 기본 형태에서 디자인 선이 암시적으로 확장되면서도 일정한 프레임 안에서 연장된 형태를 의미하며, 어깨선이 넓다거나 스커트 헴 라인이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Chanel은 명시적 열린 형태(B1-B2, B2-B3)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깨, 허리, 엉덩이를 연결하는 사각형 오브제의 가장자리를 포괄하는 형태로 각진 어깨선과 스커트라인 등의 디자인 선이 명확한 실루엣을 드러내는 것에 기인한다. Dior은 암시적 닫힌 형태(C1-C2, C2-C3)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오버사이즈의 실루엣과 피트 앤 플레어 원피스류가 주류인 디자인의 대표적인 New style shapes임을 알 수 있다. 

          New style shapes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시즌 분석 자료를 토대로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9>. 각 사례가 독립적이며 기대빈도가 5이상인 범주를 대상으로 비모수 검정인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x2= 1573.00이며, 유의확률 p<.005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Table 9> 
				
            

            
              New style shapes x2 result
            
            

          

          
            
              
                	Test Statistics
              

              
                	
                	Emergent shape
              

            
            
              	Chi-square
              	.077a
            

            
              	df
              	11
            

            
              	Asymp. Sig.
              	1.000
            

          

          

          
            <Table 10> 
				
            

            
              Wilks' Lambda Test
            
            

          

          
            
              
                	Multivariate Testsc
              

              
                	Effect
                	Value
                	F
                	Hypothesis df
                	Error df
                	Sig.
                	Partial Eta Squared
              

            
            
              	Intercept
              	Pillai's Trace
              	.790
              	86.368a
              	2.000
              	46.000
              	.000
              	.790
            

            
              	Wilks' Lambda
              	.210
              	86.368a
              	2.000
              	46.000
              	.000
              	.790
            

            
              	Hotelling's Trace
              	3.755
              	86.368a
              	2.000
              	46.000
              	.000
              	.790
            

            
              	Roy's Largest Root
              	3.755
              	86.368a
              	2.000
              	46.000
              	.000
              	.790
            

            
              	Type
              	Pillai's Trace
              	.512
              	1.618
              	20.000
              	94.000
              	.064
              	.256
            

            
              	Wilks' Lambda
              	.528
              	1.733a
              	20.000
              	92.000
              	.042
              	.274
            

            
              	Hotelling's Trace
              	.820
              	1.845
              	20.000
              	90.000
              	.027
              	.291
            

            
              	Roy's Largest Root
              	.714
              	3.357b
              	10.000
              	47.000
              	.002
              	.417
            

          

          
            
              a. Exact statistic
            

            
              b. The statistic is an upper bound on F that yields a lower bound on the significance level.
            

            
              c. Design: Intercept + Type
            

          

          

          중다 분산분석은 여러 개의 종속변수 개별 평균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것으로(Kim, 2013) 다변량인 시즌과 디자이너별 New style shapes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다변량의 검정에서 Wilks' Lambda 값이 0.528, F 값은 1.733, 유의확률 .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Table 10>. 

        

        
          2) New style shapes ANOVA분석
          <Table 11>은 New style shapes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명목 척도인 New style shapes 유형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디자이너그룹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변량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즌별 작품을 발표한 디자이너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lexis marbille, Armani privé Aterier versace, Bouchra jarrar, Jean paul gautier, Chanel, Elie saab, Giambatista balli, Giorgio armani, Valentino 등이며, 시즌 발표 수가 적어도 다양한 실루엣을 발표한 디자이너 그룹이 New style shapes유형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ANOVA Test Result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Alexander vauthier
              	Between Groups
              	58.250
              	6
              	9.708
              	.607
              	.721
            

            
              	Total
              	138.250
              	11
              	
              	
              	
            

            
              	Alexis marbile
              	Between Groups
              	653.762
              	8
              	81.720
              	4.212
              	.005
            

            
              	Total
              	1022.429
              	27
              	
              	
              	
            

            
              	Anne valerie hash
              	Between Groups
              	60.750
              	3
              	20.250
              	.
              	.
            

            
              	Total
              	60.750
              	3
              	.
              	
              	
            

            
              	Armani privé
              	Between Groups
              	1262.133
              	10
              	126.213
              	3.605
              	.002
            

            
              	Total
              	2592.490
              	48
              	
              	
              	
            

            
              	Aterier versace
              	Between Groups
              	357.344
              	9
              	39.705
              	2.649
              	.029
            

            
              	Total
              	702.061
              	32
              	
              	
              	
            

            
              	Bouchra jarrar
              	Between Groups
              	95.417
              	6
              	15.903
              	53.009
              	.000
            

            
              	Total
              	96.917
              	11
              	
              	
              	
            

            
              	Chanel
              	Between Groups
              	2642.977
              	9
              	293.664
              	3.925
              	.001
            

            
              	Total
              	6832.621
              	65
              	
              	
              	
            

            
              	Christian dior
              	Between Groups
              	284.750
              	3
              	94.917
              	.
              	.
            

            
              	Total
              	284.750
              	3
              	
              	
              	
            

            
              	Dior
              	Between Groups
              	2353.848
              	9
              	261.539
              	12.482
              	.000
            

            
              	Total
              	3317.714
              	55
              	
              	
              	
            

            
              	Elie saab
              	Between Groups
              	3107.733
              	5
              	621.547
              	28.687
              	.003
            

            
              	Total
              	3194.400
              	9
              	
              	
              	
            

            
              	Giambatista balli
              	Between Groups
              	1835.467
              	8
              	229.433
              	17.393
              	.000
            

            
              	Total
              	2033.333
              	23
              	
              	
              	
            

            
              	Giorgio armani
              	Between Groups
              	425.216
              	6
              	70.869
              	4.252
              	.022
            

            
              	Total
              	591.882
              	16
              	
              	
              	
            

            
              	Givenchy
              	Between Groups
              	48.433
              	6
              	8.072
              	1.091
              	.441
            

            
              	Total
              	107.600
              	14
              	
              	
              	
            

            
              	Jean paul gautier
              	Between Groups
              	1154.535
              	10
              	115.454
              	2.700
              	.009
            

            
              	Total
              	3506.621
              	65
              	
              	
              	
            

            
              	Maison margiela
              	Between Groups
              	98.574
              	8
              	12.322
              	.915
              	.522
            

            
              	Total
              	394.774
              	30
              	
              	
              	
            

            
              	Schiaparelli
              	Between Groups
              	89.026
              	5
              	17.805
              	1.016
              	.474
            

            
              	Total
              	211.692
              	12
              	
              	
              	
            

            
              	Thimister
              	Between Groups
              	5.000
              	3
              	1.667
              	.
              	.
            

            
              	Total
              	5.000
              	3
              	
              	
              	
            

            
              	Ulyana sergeenko
              	Between Groups
              	291.000
              	5
              	58.200
              	2.686
              	.223
            

            
              	Total
              	356.000
              	8
              	
              	
              	
            

            
              	Valentino
              	Between Groups
              	1915.871
              	9
              	212.875
              	3.282
              	.005
            

            
              	Total
              	4380.479
              	47
              	
              	
              	
            

            
              	Victor & rolf
              	Between Groups
              	24.000
              	1
              	24.000
              	.188
              	.740
            

            
              	Total
              	152.000
              	2
              	
              	
              	
            

            
              	Zuhair murad
              	Between Groups
              	1079.500
              	4
              	269.875
              	3.090
              	.190
            

            
              	Total
              	1341.500
              	7
              	
              	
              	
            

            
              	Vionnet
              	Between Groups
              	54.000
              	3
              	18.000
              	.
              	.
            

            
              	Total
              	54.000
              	3
              	
              	
              	
            

          

          
            
              ***p<.005
            

          

          

          기존의 실루엣 유형과 뉴 스타일 쉐입에 대한 사전-사후 검정을 통해 평균값을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검정을 실시하였다. 대응표본 검정 결과 유의확률 95% 수준에서 Alexandre vauthier, Schiaparelli, Maison margiela, Givenchy, Chanel의 디자이너 작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이들 디자이너 그룹은 패션이미지 분류상 아방가르드나 컨템포러리, 트렌디 경향의 디자인을 주로 발표하였고, 세분화된 New style shapes로 패션스타일을 표현하며 획일적이거나 미니멀 작품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의 반영과 디자이너의 개성을 표현하여 다양한 실루엣의 형태미를 발표한 것을 알 수 있다<Table 13>. 또한 기존 세 가지 실루엣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 유의미하지 않은 그룹은 일정한 유형이 있는 디자인보다는 다양한 디자인을 발표하므로 획일적인 실루엣에서 벗어난 스타일로 뉴스타일 쉐입으로 분류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3) 실루엣 유형과 New style shapes 의 관련성
          기존의 실루엣을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여 디자이너들의 작품경향을 비교한 결과 Hourglass-Straight/ Hourglass–Bulk 실루엣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각 디자이너들이 전체 작품을 특정한 실루엣만으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미를 다양하게 전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 패션스타일의 형태미를 보다 확장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Table 12>의 실루엣 유형과 New style shapes의 상관성을 파악한 표에서 세 실루엣이 각각의 New style shapes에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디자이너별 대표적인 실루엣은 New style shapes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Table 12> 
				
            

            
              Relation with Silhouette and New style shapes
            
            

          

          
          

          첫째, 아워 글래스 실루엣은 A1, B3, C3, D3 shape에 주로 분포한다. 즉, 디자인 포인트의 확장이 어깨, 소매, 가슴, 스커트 헴 라인, 힙 부위 등 어디에서 표현되는가에 따라 New style shapes유형의 분류가 다르게 된다. 둘째, 스트레이트 실루엣은 A2, B1, B2, C1, C2, D1 shape과 관련이 있다. 소매부위의 디자인이 확장된 형이거나 어깨, 허리 엉덩이 부위를 연결하는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인체를 덮는 형으로 직사각형을 이룬다. 셋째, 오벌 실루엣은 A2, C2, D1, D2 shape에 주로 분포한다. 타원형의 형태미를 구성하는 디자인 특징이 가슴과 허리 부위 근처에서 부정형의 형태를 이루거나 하의의 비정형 헴 라인이 오버사이즈로 둥근 형태로 표현되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패션 스타일 표준화 콘텐츠인 New style shapes모형을 개발 프로세스를 도출하여 패션디자인의 융합적 스타일링 규칙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모형으로 개발하고, 이를 패션 콘텐츠로 전개하여 교육 및 산업현장에서 직무 향상을 위한 학습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차 년도는 시 지각 인지이론을 적용한 패션 스타일링 창의성 형태미 모형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연구방법은 기존의 실루엣 유형의 단순하고 획일적인 유형분류와는 차별화된 시 지각 인지이론을 적용하였다. 현대 패션스타일의 다양성과 모호함을 표준화된 프로세스 모형으로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분석틀은 시 지각 인지이론인 Mitchell(1993)의 Classification of Emergent subshapes in design 개념과 Soufi & Edmonds(1996)의 Emergent shapes 개념을 종합 분석하여 패션스타일에 적용할 기본 형태와 응용형태를 수정,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준화 연구모형 ‘New style shapes’은 크게 네 가지(A, B, C, D)로 분류하고, 이를 명확히 닫힌 스타일(Explicit closed subshapes, A1, A2, A3), 명확히 열린 스타일(Explicit unclosed subshapes, B1, B2, B3), 암시적 닫힌 스타일 (Implicit closed subshapes, C1, C2, C3), 암시적 열린 스타일(Implicit unclosed subshapes, D1, D2, D3)으로 세분화하였다. 첫째, 명확히 닫힌 스타일(Explicit closed subshapes)은 상·하의의 토르소 부분에 각각 디자인 포인트가 기본 사각형에 집중되어 디자인 선이 확장되지 않고 명확하게 닫힌 형태로 폐쇄적인 스타일이 대표적이다. 어깨, 가슴, 허리, 엉덩이 부위를 중심으로 상, 하 방향이되 폐쇄적인 디자인류가 포함된다. 둘째, 명확히 열린 스타일(Explicit unclosed subshapes)은 기본 사각형의 암시적 선분이나 점선이 확장 또는 연장된 형태로, 소매나 스커트가 부착되어 기본형이 확장 변형된 스타일이다. 셋째, 암시적 닫힌 스타일(Implicit closed subshapes)은 기본 사각형에서 상의부위의 암시적 선분이나 점이 확장된 형태이고 폐쇄적이며 비교적 규칙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스타일이 대표적이다. 볼륨감 있는 상의류, 하의류 등이 포함된다. 넷째, 암시적 열린 스타일(Implicit unclosed subshapes)은 기본 사각형 외곽선에서 암시적으로 자유롭게 열린 선분으로 형성된 스타일이다. 길이, 폭 등이 사선 또는 다각형으로 불규칙하게 확장된 디자인이 대표적이다. 

      연구모형으로 설계된 New style shapes는 현대패션의 다양하고 모호한 형태미 디자인분석에 적합하도록 표준화된 콘텐츠이다. 이 모형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대응표본 T-검정, X2-test, ANOVA분석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멀리즘이나 단순한 실루엣 유형을 주로 발표하는 브랜드보다는 트렌드를 적극 수용하고 리드하는 컨템포러리와 아방가르드 경향의 디자이너 작품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현대 패션 스타일링에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New style shapes 표준화 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패션스타일의 표준화된 정의가 가능하다. 기존의 세 가지 실루엣 유형이 불확정적이며 불규칙적인 디자인선과 볼륨감이 크거나 복합적인 코디네이션 류의 스타일을 정의함에 있어 획일적이거나 특정 카테고리로 정의하지 못한 조형상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현대 패션디자인의 대부분을 분석 그루핑 할 수 있다. 둘째, 디자이너들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향후 전개된 유형을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최근까지의 발표 자료를 이 모형으로 분석함으로써 스타일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발표될 트렌드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셋째, 이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세분화된 New style shapes로 분석함으로써 현대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고 디자인 및 교육하는데 보다 창의적이고 다원화된 디자인 교육으로 확장할 수 있다. 

      기존의 실루엣 유형은 Body Fit의 정도에 준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아워 글래스형, 스트레이트형, 벌크형으로 의복 착용 후 가장자리의 형태미로 결정된 정의이다. 그러나 현대패션은 복종이 다양해지고 복합적인 형태미로 구성되어 디자이너의 정체성과 미적 가치를 표현한다. 따라서 현대패션의 비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미를 정립하고 표준화하여 이를 확대 보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연구는 표준화된 New style shapes 표준화 콘텐츠로 제작하여 실질적인 패션디자인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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